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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1], 자아존중감 수준은 개인의 사회·문화적 적응의 지표

로 평가되고 개인의 행동을 조절하고 결정하는 동기적

요소로 간주되어, 다양한 상황 변인들과 함께 예측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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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외모스트레스, 알코올 섭취량, 이상섭식태도가 여대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총 참여자는 여대생 150명으로 2017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2.0을 이용하여 위계적 회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외모스트레스 평균은 2.65점, 알코올 섭취 문제

평균은 9.6점, 이상섭식태도 평균은 2.24점, 자아존중감 평균은 29.77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의 영향요인은

대학생활만족(β=-.226, p=.026)과 외모스트레스(β=-.318, p<.001)로 나타났으며 변수의 설명력은 11%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

해 대학생활과 외모스트레스는 성격적 차원의 핵심요소인 자아존중감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여대생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대학생활 환경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인지하고 직면한 환경과 개인 상황과의 차이를 조절하여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 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외적 자원이 학·내외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모스트

레스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기내면화 모색, 건강한 자아상 형성, 감정 조절을 위한 성격자원을 활성

화시키기 위한 완충자원을 제공하여 여대생들의 자아존종감을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ppearance stress, alcohol intake, and eating attitude 

on self-esteem of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Participants were 150 female undergraduate students who responded 

to a survey conducted from March to July of 2017. Data collected were analyzed by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an IBM SPSS 23.0. The influencing factors of self-esteem were satisfaction with college life and 

appearance stress, and the power of the variables was 11%. The results verified that college life and appearance stress 

were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self-esteem, a critical element in the personality dimension that assesses 

self-affirmation. Therefore, self-esteem should be improved by providing a buffer to revitalize character resources for 

positive self-internalization, the formation of a healthy self-image and affect regulation which can enable one to 

flexibly cope with situations of appearance stress. Also, external resources should be provided inside and outside of 

school to help university students become cognizant of an objective perspective of the various environments of college 

life they face, as well as to have a positive view of themselves in college life by regulat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environments they face and their individual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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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결과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심리적·정신적 건강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자아존중감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어, 여대생의 생활스트레스[2], 

행복지수[3], 미용성향 중독 성향[4]등 여러 가지 차원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다차원적

접근을 통한 연구는 현재를 살아가는 여대생들이 심리

적·정신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에 자연스레

노출되어 있으며, 가치관이 성숙단계에 있는 여대생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

로 반영하고 있다. 학자에 따라 자아존중감 개념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Yun[5]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한 답’이라고 정의하며 정신 건

강의 척도로써 현대와 같이 힘들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더욱 중요하며 환경이 좋지 않을 때 건강한 마

음으로 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현재를 살아가는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경험

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상황을 포괄적으로 접근하

여 자아존중감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은, 자아존

중감으로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이에 미치는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

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최근

공개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빅데이터팀이 5년간 분

석한 ‘뉴스빅데이터로 보는 신조어' 보고서[6]는 외모지

상주의 현실과 상황이 반영된 신조어를 나열하며 여성

연예인들의 외모와 관련된 기사가 미디어에 자주 노출됨

에 따라 ‘몸짱’, ‘얼짱’과 같은 외모지상주의 세태를 반

영한 단어가 등장하였다는 분석을 한 바 있고, 2015년

한국갤럽이 실시한 ‘외모와 성형수술에 대한 인식 조사’ 

[7]에서는 19～29세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88%가 인생

에서 외모가 중요하며 80%가 외모에 신경을 쓴다고 조

사되었다. 이렇듯 여대생들은 외모에 대한 사회적 중요

성을 수용하고 외모에 대한 표준을 정하여 성형과 같은

외모상향추구 행동을 하고 있다[8]. 실제로 대학신입생

의 남녀별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연구[9]에서 여학생 참

여자의 28.9%가 이미 청소년 시기에 미용성형수술(시

술)을 하였고, 대학입학 후 수술(시술) 계획이 26.8%라

고 보고하였으며, 얼굴미용성형의 경험이 있는 여대생의

재수술 의도에 대한 연구[10]에서는 300명의 대상자가

이미 성형을 하였음에도 재수술 의도가 평균 3.15(총 5

점)로 높은 수준으로, 여대생들의 외모관리는 적극적이

고 지속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외모가 곧 ‘경쟁력’ 혹은 ‘취업경쟁력’으로 내재화된 상

황[11]에서 외모 관리와 관련된 자연스런 현상으로 이해

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잘못된 이상형을 규정하여 외

모에 대한 부정적 자가 평가를 함으로써, SNS 우울증

[12], 성형 중독[13], 심리적 스트레스[14] 등 정신과적

질병이 유발되어 여대생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있

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한편, 2016년 국민건강영양 조사에 의하면 여대생 연

령이 포함된 20대의 월간 폭음률(여자의 경우 맥주 3캔

이상)은 45.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

되었다[15]. 생물학적 차이로 여성은 남성과 달리 알코

올 분해효소가 적어 음주 시 남성보다 최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빠르고 높게 오르기 때문에 같은 음주량에도 음

주와 관련된 인지, 행동 및 생리적 변화 속도가 빠르며

[16], 이에 여학생들은 생물학적 측면에서 알코올에 취

약한 계층이기에 여대생들의 폭음 및 전반적인 음주 수

준은 지속적으로 정확히 파악되고 관리되어야 할 것이

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경우 20대 초반에 알코올 남용

(alcohol abuse)이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는 2016년 정신

질환실태조사의 결과[17]와 우울, 스트레스[17], 교우관

계[18], 신체만족도[20]등 개인·심리적 요인이 음주 문제

에 영향력을 나타내었던 선행연구들을 고려한다면, 여대

생의 알코올 섭취 현황과 및 정신 건강과 관련된 제반

변인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과 현실적 인식이 필요한 시

점이라고 본다. 

또한, 신체에 대한 불만과 이상적인 신체상에 대한 강

박증으로 인한 섭식장애는 여대생들의 생명까지도 위협

하는 요인으로 중요하게 지속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21]. 미국정신의학회의 정신장애 진단 통계편람

(DSM-V)에서는 섭식장애를 넓은 범위에서 음식을 거부

하는 신경성 식욕부진증(anorexia nervosa)과 폭식행동

후 제거하는 신경성 폭식증(bulimia nervosa)으로 구분

하는 섭식형태와 신체상 왜곡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체형과 체중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고 왜곡된 신체상을

가지고 자기평가를 하며 본인의 체형과 체중에 대한 경

험이 혼란스러운 경우도 진단의 기준에 포함시키고 있다

[22]. 여대생의 경우, 체형인식과 관련된 연구[23, 24]에

서 대중매체와 친구로부터 받는 사회·문화적 요인이 신

체 불만족, 이상화된 신체상, 섭식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고, 여대생의 신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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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연구[25]에서는 20대가 많이 이용하는 페이스북

을 통한 소셜그루밍(social grooming) 활동이, 보정된 이

상적인 친구의 모습과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본인 신체에

불만족을 느낀다는 구체적인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즉, 

여대생들은 마른 체형을 선호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에

서 부정적인 신체상을 내재화하여 이상섭식태도, 나아가

섭식으로 인한 정신장애까지도 경험할 수 있는 취약한

상황에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 여대생들은 외모스트

레스, 알코올 섭취, 이상섭식 행동을 유발시키는 환경에

자연스레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여대생들의 외모스트레스, 알코올 섭취, 이상

섭식행동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심

리·정신 건강의 조절기제인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외모 스트레스, 알코올

섭취량, 이상섭식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

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여대생의 외모 스트레스, 알코올 섭취량, 이상섭식

태도, 자아존중감을 파악한다.  

2) 여대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모스트레스, 알코

올 섭취량, 이상섭식태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3) 여대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

를 파악한다. 

4) 여대생의 외모스트레스, 알코올 섭취량, 이상섭식

태도,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을 파악한다. 

5) 일반적 특성, 외모스트레스, 알코올 섭취량, 이상섭

식태도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외모 스트레스, 알코올 섭취량, 이상섭식태

도가 여대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

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와 경기도 소재의 대학 3곳에 재학

중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였다. 본 연구에 필

요한 대상자 수는 Linear multiple regression을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정력 .85, 유의

수준 .05, 효과크기 .15로 예측변수 7개를 포함하였을 때

최소 표본 수는 115명[26]으로, 30% 탈락률을 고려하여

15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에 본 연구에 사용된 대

상자 수 150명은 충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3 연구 도구

2.3.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나이, 체중경험, 전반적

인 생활만족, 학교생활만족, 성적, 알코올 섭취량에 대해

조사하였다. 또한,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대학생의

주 상담주제인 가정환경, 대학생활적응, 학업적응을 고

려하였으며, 이에 전반적인 생활만족[27], 학교생활어려

움[28], 성적[29]이 자아존중감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

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회귀분석 요인으로 포함하였다. 

알코올의 섭취량의 경우, 지난 1달 동안 섭취한 음주

량으로 소주, 맥주, 양주, 와인, 막걸리 등섭취한 알코올

종류와 병, 잔, 캔으로 1병, 0.5잔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알코올 섭취는 종류에 따라 전혀 마시지 않음, 

월 2∼3회, 주 1∼2회, 주 3∼4회, 주 5∼6회, 매일 1회

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각 0, 0.083, 1.5, 3.5, 

5.5, 7로 음주빈도를 계산하여 알코올의 부피(mL), 알코

올 도수(%), 알코올 비중(0.79)을 곱하여 대상자가 1일

섭취한 총 알코올 섭취량(g)을 산출하였다. 산출한 섭취

량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에서 제시한 여자 1일 알코올 섭취량 기준[30]에 따라

저위험군(적정 섭취 권고량, 1∼20), 중간 위험군(21∼

40), 고 위험군(41∼60), 매우 위험군(61이상)으로 구분

하여 표기하였다.

2.3.2 외모스트레스

Han[31]의 설문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도

구는 외모에 대한 자가 평가, 수용 정도, 타인에 대한 개

방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총 14문항의 5점 척

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매우

그렇다’의 5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외모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설문 도구의

Cronbach's α는 .93였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94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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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알코올 섭취 문제

알코울 섭취 문제는 WHO에서 개발한 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AUDIT)도구를 Lee et 

al.[32]가 번안한 한국판 도구(AUDIT-K)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알코올 섭취의 빈도와 양(3문항), 의존

성(3문항), 알코올 섭취로 나타나는 문제(3문항), 금주

권고(1문항)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번에서 8번 문항

은 5개의 범주로 각각 0점부터 4점까지 부여하고 9번과

10번 문항은 3개의 범주로 각각 0점, 2점, 4점을 부여하

며, 점수가 높을수록 음주정도가 심각함을 의미한다. 개

발당시 Cronbach's α는 0.92였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89였다. 

2.3.4 이상섭식태도

이상섭식태도는 식사 태도 도구[33]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총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사에 대한 자

기 통제와 대식증, 음식집착, 날씬함에 대한 집착, 다이

어트 행동을 측정하는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에서 ‘항상 그렇다’의 6개의 범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아니다’에서 ‘가끔 그렇다’ 0

점, ‘자주 그렇다’ 1점, ‘매우 자주 그렇다’ 2점, ‘항상 그

렇다’는 3점으로 산출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이상섭식태

도의심각성이높아지는것을의미한다. 도구의 Cronbach's 

α는 .81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 .95였다.  

2.3.5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의 Self-esteem 도구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자기수용측면을 측정하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부정적 5문항을 포함하여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대체로 그렇다’ 3점, ‘항상

그렇다’ 4점으로 계산하여 부정 문항은 역환산하여 분석

하여 총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

다. 도구개발당시 Cronbach's α는 0.92였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는.89였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의 심의를 거쳐 연구 승인(IRB no. P01-201703-23-001)을

받았다. 대상자에게 연구목적, 연구절차, 동의 철회 및

정보의 익명 처리, 정보 보호 및 파기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연구 참여를 원하는 자에 한에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7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자

료를 수집하였다. 

2.5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2.0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외모 스트레스, 알코올 섭

취량, 이상섭식태도, 자아존중감을 파악하기 위해

서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2) 대상자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대학생활만족도, 

성적에 따른 외모스트레스, 알코올 섭취량, 섭식태

도 차이는 t-test,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으

며, 사후분석은 Scheffe로 실시하였다.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연령, 체중경험 횟수, 전반

적인 생활만족도, 대학생활만족도, 성적)에 따른

자아존중감 차이는 t-test, one way ANOVA로 분

석하였으며, 사후분석은 Scheffe로 실시하였다. 

4) 대상자의 외모스트레스, 알코올 섭취량, 이상섭식

태도, 자아존중감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5) 자아존중감에 대한 영향요인을 판단하기 위해 2단

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1단계로 전반

적인 생활만족도, 대학생활만족도, 성적 변수를 회

귀모형에 투압하였고, 2단계로 외모스트레스, 알코

올 섭취량, 이상섭식태도를 투입하여 자아존중감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1.56세(SD=1.52)였고 1회 이

상 체중조절경험이 있었으며 평균 3.31회(SD=2.44) 체

중조절경험이 있었다. 전반적인 생활만족은 ‘만족한다’

고 응답한 경우가 43.3%,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6.0%로 가장 많았고, 대학생활만족은 ‘보통’이라고 응

답한 경우가 54%,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35.3%였

다. 성적은 ‘좋다’고 평가 한 경우가 60%, ‘좋지 않다’고

평가한 경우가 40%였다. 참여자의 한 달 평균 알코올

섭취량은 228.83g(SD=831.22), 1일 알코올 섭취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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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저위험군은 57.3%, 중간 위험군 8.0%, 고 위험군

3.0%, 매우 고위험군은 31.3%였다(Table 1).

3.2 대상자의 외모스트레스, 알코올 섭취량, 

이상섭식태도

대상자의 외모스트레스 평균은 2.65점(SD=0.73), 알

코올 섭취 문제 평균은 9.6점(SD=8.04), 이상섭식태도

평균은 2.24점(SD=0.93)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전반

적인 생활만족도 정도에 따라 외모스트레스 수준

(F=14.3, p<.001), 음주 문제 정도의 심각성(F=3.66, 

p=.028), 이상 섭식 태도의 심각성(F=7.54, p<.001)에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 성적이 낮은 집단인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외모스트레스가 높고, 이상

섭식태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만족도에

따라 외모스트레스 수준(F=4.66, p=.011), 음주 문제 정

도의 심각성(F=2.91, p=.057) 이상섭식태도의 심각성

(F=7.89, p<.001)에 차이가 있었다(Table 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50)

Categories N (%) Range Mean±SD

Gender Female 150 (100.0)

Age (years) ≤19 7 ( 4.7) 21.56 ± 1.52

20 31 (20.7)

21 36 (24.0)

22 47 (31.3)

23 16 (10.7)

≥24 13 ( 8.7)

Weight control experience 1 23 (15.3) 3.31 ± 2.44

2 51 (34.0)

3 28 (18.7)

4 18 (12.0)

5 15 (10.0)

≥6 15 (10.1) 

Satisfaction to life Good 65 (43.3) 1∼3 2.32 ± 0.66

Fair 69 (46.0)

Bad 16 (10.7)

Satisfaction to college life Good 53 (35.3) 1∼3 2.24 ± 0.63

Fair 81 (54.0)

Bad 16 (10.7)

School record Good 90 (60. 0) 1∼2 1.60 ± 0.49

Bad 60 (40. 0)

Alcohol intake ≤20(low risk) 86 (57.3) 0∼7,581 228.83 ± 831.22

21-40(mid risk) 12 ( 8.0)

41-60(high risk) 5 ( 3.3)

≥61(very high risk) 47 (31.3)

Table 2. Differences in appearance stress, alcohol intake, eating attitude, self-esteem 
Appearance stress Alcohol intake Eating attitude

M±SD
t or

F(p)
Scheffe M±SD

t or 

F(p)
M±SD

t or 

F(p)
Scheffe

Total 2.65±0.73 9.6±8.04 2.24±0.93

Satisfaction to life

Gooda 2.40±.0.68
14.3

(<.000*)
a,b<c

7.64±6.96
3.66

(0.028*)

1.92±1.02
7.54

(<.001)
a,b<cFairb 2.70±0.65 10.85±8.65 2.45±0.70

Badc 3.41±0.76 12.12±8.13 2.61±1.01

Satisfaction to college life

Gooda 2.65±0.72
4.66

(.011*)

10.00±8.34
2.91

(.057*)

1.86±1.13
7.89

(<.001)
Fairb 2.79±0.68 8.53±7.55 2.40±0.75

Badc 2.74±0.85 13.68±8.52 2.65±0.48

School record

Gooda 2.45±0.62 3.37

(.068)

7.10±7.08 3.48

(.064)

2.20±.0.95 4.57

(.034)Badb 2.94±0.79 13.35±8.01 2.56±.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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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of self-esteem by general characteristics
Self-esteem

M±SD t or F p

Age (years) ≤19

1.340 .251

20

21

22

23

≥24

Weight control experience 1

.963 .442

2

3

4

5

≥6

Satisfaction to life

Good 30.20±2.46

2.01 .137Fair 29.53±2.48

Bad 29.06±2.01

Satisfaction to college life

Gooda 30.56±2.42

4.63 .011*Fairb 29.39±2.33

Badc 29.06±2.51

School record
Good 30.02±2.36

.83 .361
Bad 29.4±2.54

Alcohol intake ≤20(low risk)

.153 .928
21-40(mid risk)

41-60(high risk)

≥61(very high risk)

Total 29.77±2.44

Table 4. Correlations among effects of appearance stress, alcohol intake, eating attitude on self-esteem among 

female undergraduate student

Appearance stress Alcohol Intake Eating Attitude  

r(p) r(p) r(p)

Alcohol intake .175(.032)

Eating attitude .397(<.001) .016(.843)

Self-esteem -.310(<.001) -.057(.485) -.037(.652)

Table 5. Regression analysis on influential factors of self-esteem
Predictors

B S.E β t p

(Constant) 30.64 .348 88.081 <.000

Satisfaction to life .01 .502 .001 .014 .989

Satisfaction to college life -1.14 .509 -.224 -2.239 .027

School record -.33 .424 -.067 -.785 .434

Adjusted R² .04

F(p) 3.20 (.025)

(Constant) 32.41 .773 41.937 <.000

Satisfaction to life .16 .503 .033 .323 .747

Satisfaction to college life -1.15 .512 -.226 -2.249 .026

School record -.04 .456 -.008 -.091 .927

Appearance stress -0.7 .021 -.318 -3.606 <.000

Alcohol intake -.01 .027 -.016 -.186 .852

Eating attitude .02 .009 .150 1.695 .092

Adjusted R² .11

F(p) 4.01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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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

감 차이는 대상자의 대학생활만족 정도 (F=4.66, 

p=.01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자아존

중감 평균은 29.77점(SD=2.44)이었다(Table 3). 

3.4 외모스트레스, 알코올 섭취량, 이상섭식태

도, 자아존중감 관련성

대상자의 외모스트레스는 알코올 섭취(r=.17, p=.032), 

섭식태도(r=.39, p<.001)와 유의한 정적관계가 있고 자

아존중감(r=-.31, p<.001)과는 유의한 부적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모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음주 문

제가 심각해지고, 또한 외모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이상섭

식태도가 심각해지며, 외모스트레스가 심할수록 자아존

중감은 낮았다(Table 4). 

3.5 대상자의 외모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외모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대학생활만족도, 성적은 가변수

(dummy variables)로 명목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Durbin-Watson은 1.863로 자기상관이 없었으며, Variation

Inflation Factor(분산팽창인자)는 1.28∼1.74로 자기상

관이 없어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은 충족되었다. 대

상자의 전반적인 생활만족, 대학생활만족, 성적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

색하고자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

석 1단계 분석 결과 대학생활만족(β=-.224 p=.027)이 자

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고, 회귀분석 2단계

분석 결과 대학생활만족(β=-.226, p=.026)과 외모스트레

스(β=-.318, p<.001)가 자아존중감에 영향변수로 나타났

다. 변수의 설명력은 11%였다.

4. 논의 

본 연구는 외모스트레스, 알코올 섭취량, 이상섭식태

도가 여대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여대생들의 평균 연령은 21.56세로

체중조절 경험은 1회 이상이었고 체중조절 경험 횟수는

평균 3.31회였다. 2012년 Yang과 Byeon의 여대생의 체

중조절행위에 대한 연구[34]에서 참여자의 약 80%가 1

회 이상의 체중조절 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이

에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는 여대생의 체중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비만도, 체중조절 기간, 구체적인 조절 방법 등

참여자가 어느 수준까지 체중조절을 시도하였는지 구체

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으나 체중조절빈도에 대한 결과는

여대생의 부적절한 체중조절행위에 대한 예방적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반영한다. 참여자들의 한 달 평균

알코올 섭취량은 228.83(SD=831.22)g였고, 하루 알코올

섭취 정도는 WHO 기준[30]으로 참여자의 57.3%는 저

위험군, 31.3%는 매우 고위험군에 속하였다. 대학 신입

생의 알코올 섭취량에 대한 연구[35]에서 참여자의 한

달 평균 알코올 섭취량은 175.02(SD=219.97)g, 저위험

군은 31%, 매우 고위험군은 66%로, 본 연구의 참여자였

던 여대생들은 Cho의 연구[35]의 참여자들보다 저위험

군에 속해있지만, 한 달 평균 알코올 섭취량은 약 50g 

많았다. 이는 매해 신입생 환영회시 폭음으로 인한 블랙

아웃, 폭력, 사망 등 폭음이 부르는 폐해가 이슈[36]가

되는 상황에서 신입생의 유해음주와 관련된 교육 및 감

독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여대생들이 대학 입학 후 건강

한 음주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대학 내 여대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생들이 해당 프로그

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조성하

는 교직원의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참여자들의 외모스트레스 평균 점수는 2.65로, 같은

도구로 간호 대학생들의 외모스트레스를 측정한 Choe 

등의 연구[37]에서 보고된 2.35점 보다 다소 높았다. 

Choe 등[37]의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20%가 남학생이었

고 본 연구는 여학생들이 표본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여

자대학생들의 외모스트레스가 남자대학생들보다 상대적

으로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발달 과업 성취, 대인관계, 

생활 적응, 학업 적응, 취업 준비 등으로 심리적 스트레

스가 가중되지 않도록 대학 내 관련 학생 서비스가 다양

하게 제공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외모 불안감, 외모

차별감, 우울, 상대적 위축감, 성형 강박 등 외모로 인한

스트레스까지도 관리할 수 있는 포괄적인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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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섭취문제 측정결과 평균 9.6점으로 위험음주

군에 속하며 여대생의 음주문제와 건강을 다룬 Yang과

Yoon의 연구[38]에서 같은 도구로 측정한 6.54점 보다

높은 평균 점수였다. Yang과 Yoon의 연구[38]에서는 표

본의 전수가 전문대에 재학중인 학생이었으나, 본 연구

는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

다는 데 차이가 있었다. 전문대학이 주로 현장 중심의 실

무능력을 함양하는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4년

제 대학은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학생들간의 직접 대면 접촉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이 음주 정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대면 접촉이 이루어지는

학내 학생 활동 상황에서 건강한 음주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위험 음주로 인한 폐해, 1일 적정 음주량, 건강

한 음주 실천 방안, 안전한 음주 환경 등과 같은 구체적

인 내용이 포함된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배포하여 학생

들이 학내 학생 활동 시 이에 대해 인지하고 적정량 섭

취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겠다. 

이상섭식태도 측정결과 평균 2.24점(SD=0.93)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Chang과 Sohn의 여대생의 섭식태

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39]에서 보고된 0.36점

(SD=.31) 보다 약 1.88높은 점수였다. Chang과 Sohn의

연구[39]에서는 참여자의 약 40%가 간호학을 전공하는

여대생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공 특성상 대학생에 해당되

는 성인기 건강을 위한 식습관, 체중 관리, 생활 습관 등

건강한 식생활과 관련된 제반 지식을 교육 과정을 통하

여 습득하여 점수가 높았던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여

대생들을 대상으로 측정한 이상섭식태도 결과는 Park과

Lim[40]이 1998년부터 2012년까지 분석한 국민건강영

양조사에서 20∼30대 마른 여성들이 비만이 아니더라도

더 날씬해지려고 한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이

해할 수 있으며, 이는 20대 초반에 해당하는 여대생들에

게 이상섭식태도의 위험성과 정상체중유지에 대한 중요

성에 대한 교육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이에 왜곡된 체형

인식으로 인한 이상섭식태도, 그로 인해 유발되는 신체

적, 정서적 문제점 등 관련 제반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 습득한 지식이 건강한 식

생활 습관으로 평생 고착화 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체험과 활동 중심의 학내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아존중감은 평균 29.77점(SD=2.44)으로 체중조절

경험이 있는 여대생을 같은 도구로 측정한 Jeon[4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Jeon[41]은 선행 연구[42]와 비

교하며 체질량지수가 높은 여대생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자아존중감이 낮다고 논의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의 체질량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참

여자들은 Jeon[41]의 연구에서와 같이 체중조절경험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체중조절과 자아존중감, 두 변인이

어떠한 측면에서 유의미한 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

었지만, 본 연구결과는 체중조절경험이 있는 여대생들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선행적 이해는, 체중조절과 관련된

자아존중감 측면에서 이들의 정신·심리적 건강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

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알코올 섭취, 이상섭

식태도, 자아존중감을 살펴보면, 외모스트레스는 전반적

인 생활만족과 대학생활만족, 알코올 섭취는 전반적인

생활만족, 이상섭식태도는 전반적인 생활만족, 대학생활

만족 및 성적, 자아존중감은 대학생활만족에 따라 차이

가 있었다. 전반적인 생활만족, 대학생활만족, 성적에 따

른 외모스트레스, 알코올 섭취, 이상식태도, 자아존중감

에 대한 결과는 연구마다 대상이 다르고 동일 변인과 척

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가 없어 비교가 어렵지만, 

Jeon과 Lee의 연구[43]에서는 간호·보건 계열 대학생들

의 외모만족정도가 본 연구의 측정 변인이었던 생활만족

이나 대학생활만족 측정 항목과 관련되는 경제 정도 및

전공 만족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Ma와 Yoo의 연구[19]

에서는 대학생들의 음주 문제가 생활거주지형태, 성적,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여대생의 BMI, 신체상, 

식생활 습관 및 섭식태도에 대한 연구[24]에서는 식생활

습관의 경우 주거지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Oh의 연구[28]에

서는 학과생활의 어려움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있

었으며,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본 연구에서 나타났던 전

반적인 생활만족, 대학생활만족, 성적에 따른 외모스트

레스, 알코올 섭취, 이상섭식태도, 자아존중감의 차이의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여대생의 외모스트레스는 알코 섭취, 이

상섭식태도,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었었다. 이는 대학

생의 외모관련 사회문화적 태도, 사회적 압박감, 스트레

스가 신체상 불일치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44]와 대학생

의 외모와 자아존중감과 관련 있다는 선행연구[45]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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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와 유사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여대생의 외모스트레

스가 증가할수록 알코올 섭취량이 늘고, 이상섭식행위가

나타나며, 자아존중감은 낮으며, 이는 결국 외모스트레

스가 음주행태나 식생활 및 자신의 가치평가에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외모에 대한

편중된 관심이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건강 위기

지각 능력을 낮춰 음주, 섭식장애와 같은 행동적 장애 등

비합리적인 건강행위를 유발시킬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

저하로 인한 정서 장애를 유발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내

포하고 있기도 하다. 심지어, Choi[46]의 연구는 가치의

평가의 척도로 외모를 활용함으로써 본인의 외모가 타인

에게 부정적인 평가에 노출될 두려움을 느끼며, 이로 인

해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평탄치 삶을 살 수 있다는 공포

감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사회·

문화적 상황이 충분히 반영된 여대생들의 외모스트레스

정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위협요소를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사회·문화

적 상황이 정확히 반영된 여대생의 외모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이들의 신체적·정신적 불건강의 원인 및 상태를

정확히 선별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근거 자료가 될 것이며, 

이러한 자료는 건강 행위를 유지·관리할 수 있는 지표로

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여대생들의 자아존중감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결과, 대학생활만족과 외모스트레

스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

으며, 변수의 설명력은 11%였다. 본 연구에서 여대생의

대학생활만족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

되었고, 이는 대학생활만족과 관련된 대인관계 스트레스

[47], 생활스트레스[48], 취업스트레스[43] 등의 변인

들이 자아존중감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대학생들의 경우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시기로 독립적이고 능동적인 생활양

식으로의 변화, 자율성과 책임감이 증대되는 생활 속에

서 학업, 정서, 진로 등 다차원적 문제들에 직면하여 다

양한 심리적 부담과 갈등을 겪고 있다[49].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만족을 구성하고 있는 구체적 하위 변인들을 측

정한 것은 아니나 선행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대학

생활변수가 위와 같이 다차원적 요소를 포함하며, 대학

생활만족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준다는 본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여대생들에게 그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대학생

활 환경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인지하고 직면한 환경과

개인 상황과의 차이를 조절하여 대학생활에서 자기 자신

을 긍정적으로 바라 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외적 자원이

학·내외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또한,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 외모스트레

스는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이는 외모스트레스를 유발

하는 관련 요인인 외모 관심과 외모관리행동이 자아존중

감 영향 변수로 파악된 Jeon등의 연구[43]와 유사한 결

과이다. 특히,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는 여대생들의 외모스트레스, 외모 평가, 외모관

리 행동, 신체 이미지 등 다각적 측면에서 포괄적인 영향

력으로 크게 작용[14,25,50,51]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소셜미디어에 나타난 타인의 자기노출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측면에서 객관적인 해석과 평가를 할 수

있는 디지털리터러시 교육과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가치에 대한 본인의 내면화의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잘못된 가치 평가로 인한 무분별

한 성형수술, 강박증, 우울 등과 같은 폐해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외모 상향을 추구하는 사고와 행동이

현실적인 이유에 기반 한 것보다는 그 자체가 추구할 삶

의 맹목적인 목적과 방향이 되어 강박적인 행동, 리플리

증후군 등 정신적 문제가 유발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

는 접근 용이한 지역사회 기반의 정신보건지원 프로그램

운영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한편, 외모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을 판단하는 능

력을 향상시키고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

도록 도와주며 정신보건 서비스와 같은 외적 자원을 제

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모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공

허감, 슬픔과 갈은 정서적 문제나 무가치함, 자기비하 같

은 인지적 문제나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같은 신체적 문

제(행동적, 생리적인)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내적 자원인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탐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대생들에게 소셜미디어에 노출된 외모는 이미

사회관계의 소통, 사회적 인정, 개인의 가치로 자리매김

되어 있어, 자아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인정추구, 자기 편

집, 현실과 다른 재창조 행위는 자아정체성을 왜곡할 수

있고, ‘실제의 나’와 ‘되고 싶은 나’에 대한 상충된 인식

이 불안을 초래한다는 점[51]을 고려하면 이러한 내적

자아를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자아존중감 기제를 활

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실제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에 외모스트레스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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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긍정적인 자기내면화, 건강한 자아상 형성 및 감정

조절을 위한 성격자원 활성 등을 위한 완충자원을 제공

하여 자아존종감을 향상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만족과 외모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변수로 작용했으나

낮은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성적, 전

반적인 생활만족, 알코올 섭취, 이상섭식태도는 자아존

중감에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이러한 낮은 설명력과 통

계적 무의미한 변수 결과는 변인을 측정하는 측정도구가

시시각각 급변하고 다변화되고 있는 사회 현상을 구체적

으로 반영하여 현재 대학생들의 상황을 민감하게 측정하

는데 한계가 있기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이들이 경험하는 현상에 대한 실제적

탐색을 위한 연구자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하

겠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고

[52], 현재 여대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상황

은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본 연구에서 예측 변인들로 다

루어지지 않은 상황 변수를 종합적으로 탐색, 적용 및 분

석하고 자아존중감에 대한 영향력을 파악하며 예측변인

과 기대변인에 대한 상호작용을 포괄적으로 연구할 필요

가 있다. 무엇보다, 자아존중감이 개인에 대한 비현실적

인지, 부정적인 인식, 부정적인 평가를 조절하고 사회·문

화적 환경에서 개인의 갈등에 대한 심리·정서적 반응을

향상시키는 보호기제의 역할을 한다는 연구[53]를 고려

할 때,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한 연구

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대생의 외모스트레스, 알코올 섭취량, 이

상섭식태도가 여대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여대생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 중 현재 여대생들의 직면하는 실제적인

상황을 반영한 변인을 고려하여 현실감 있는 연구를 하

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여대생의 자아존중감은 대학

생활만족과 외모스트레스가 예측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는 자아존중감에 대해 약 11%의 설명력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외모와 관련된 사

회·문화적 차원의 영향력이 여대생들에게 있어 스트레스

로 작용하여 자기 가치를 평가하는 성격적 차원의 핵심

요소인 자아존중감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본연구를바탕으로다음과같이제언하고자한다. 

첫째, 본 연구는 3개 대학의 여대생이 참여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여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표

본 지역을 확대하여 반복 연구를 하여 본 결과를 재검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대생들의 외모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영향

력을 주는 변인으로 확인되었으나 대학생활만족과 외모

스트레스에 작용하는 구체적 상황(학업, 대인관계, 취업

활동, 연예 등)에 대한 현상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복잡한 사회·문화 상황을 고려하여, 여대생들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문화적 변인에

대한 실제적 탐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현실 상황에

적용 가능한 정서조절 전략 모색, 갈등 수용 기재의 탐

색, 긍정적인 자기내면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 및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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